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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대한 기억을 먹과 모래로, 박예림 개인전 《둥근 음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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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아갤러리(서울 압구정로 75길 5)에서는 4월 6일(토)까지 박예림 작가의 개인전 《둥근 음을 타고》를 개최한다.

박예림 작가는 자연에서 느낀 서정적이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종이 위에 먹과 모래로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박예림 작가는 바람에 
대한 기억을 모래 위를 유영하는 획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모래라는 재료를 종이에 안착시켜 형상과 질감을 우연으로 생성하고, 그 위에 다양한 기법으로 먹을 올려 자연을 시각화한다. 
모래가 종이에 붙고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연히 나타나는 형상과 질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 연결된다. 

“예전에 떠나갔던 바람들을 또다시 마주하고 싶었다.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고 머나먼 곳으로 가버린 바람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
까? 조각난 바람의 음을 떠올리고, 이어보고, 그리면서 그때의 시간으로 되돌려 보았다.”     - 작가 노트 중에서 

전시는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일~월요일은 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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